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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된 형태로 쓰일 때에는 첫머리의 ’ 8' 음이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나 다른 단어나 접 

두사와 만나는 경우에는 두 형태소 사이에서 ‘H’ 음이 발음됩니다. 이런 구조의 합성어 

생에에서는 뒤에 요는 단어가 주가 되는 갯씨었렀 ‘행-’과 ‘쌀’ 야 만얄 때 ‘햇쌀. 

얘 뒤의 .쌀’ 씨 웠태쑤애 가지고 있댔 ‘닝’ 의 쩡향을 받아 ‘햄쌓’ 이 되는 것입 

같은 이치로 ‘갚지지 않E 메진’을 뜻하는 접누사 페-’의 경우잖 [뚫 난어들은 

‘메조. 떼떡， 메벼. 퉁으로 ‘메-’의 형태가 그대로 살아 있지만. ‘쌀’과 결합할 때는 

숨어 었던 ‘ H ’이 되살아나 1셉쌀·의 모습을 취합니다 . 

• 참싼， 맹쌀.의 경우아 야깐7}지로 다음의 얀써틀에서도 뒤에 오는 주찍 딴에률 고정 

첨가되는 ‘B’ 윷 않 뺑에소의 받침으료 월얘서 적는 예를 볼 

볍씨 (벼 +8씨) 

입때 (이+ 님때) 

냉뜨다(내 +8뜨다) 

챔혀보다(치+ 

유사한예로 

랩싸리(대+8싸리) 

접때(저 +8때) 

부릅뜨다(부르+8뜨다) 

휩싸다(휘싸닝싸다) 

딴어 뒤에 ‘송’ 

없생어의 경우챙 

‘ 수雖) , 암(織간(內}’ 둥으로， 

서 ·승.음이 첨가되므로. 뒤에 오는 단어를 거센 소리로 적어야 합니다. 

머리카락(머리동+가락) 살코기(살효+고기) 

+밖) 

단어들 

1냥 ‘암-’ ‘수와 쩍합}늠 행태는 표준어 규정 쐐r햄1 예시된 례의 졌우에만 뒷 

소리를 거센 소리로 적는 것을 인정합니다. 

‘수캠아지， 수캐， 수컷， 수키와， 수닭， 수장1꽤， 수톨쩌귀， 수돼지， 

아리， 암캉아， 압쩌， 압컷， 암키와 압합， 암양나귀， 압툴쩌워， 

, 암평아리’ 〔정회원) 





.가나다전화’ 질의 

다정하다 • 다정타， 혼하다 • 혼타 

그런데 예외적으로. 문의하신 .생각컨대· 둥에서는 어간의 끝음절인 하’ 가 아주 준 

형태를 인정해 어간 ‘하’ 가 줄어진 형태로 씁니다. 

거북하지→거북지， 

생각하지냥 

깨끗하지 

못하지 않다 

이렇게 예외 

생각하컨대→생각건대 

생자확마봇해 • 생각다못해 

않다→녁넉지 않다 

않다 • 익숙지 않다 

어간 말음이 ‘I:l, C , 기. 


